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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천시,「갑질zero인천」프로젝트 추진
- 6월 10일까지「갑질zero인천」시리즈 설문조사 -

- 존중과 배려의 조직문화를 위한「내 생각」자유롭게 이야기 -

- 갑질 진단 체크리스트, 교육, 신고센터 운영 활성화 등 갑질 근절위해 노력 할 것-

인천광역시(시장 박남춘)에서는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‘갑질’

을 근절하고, 상호 존중과 배려로 일하기 좋은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

해 「갑질zero인천」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밝혔다.

6월 4일 시작된 온라인「내 생각은」시리즈 설문조사는 3회에 걸쳐 

갑질, 부당한 업무지시,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매월 한 가지 주제로 

형식의 제약 없이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. 설문답변

은 갑질에 대한 세대별 인식, 사례 등으로 유형화해 갑질 예방을 위

한 홍보 및 교육 자료로 활용 예정이다.

설문조사를 기반으로 한 카드뉴스를 제작해 구성원들의 인식 개선을 

위해 매월 온라인 캠페인을 실시하고, 청렴교육 시 갑질 예방교육을 

병행 추진해 소속 직원들이 경험한 구체적인 사례를 전파함으로써 갑

질 관행 개선에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.

또한, 8월부터는 갑질 진단 체크리스트를 제작․배포해 매월 10일 청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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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 날10.0 에 청렴실천 자가진단과 함께 갑질에 대해 스스로 진단해 갑

질 예방을 생활화 하도록 할 계획이다. 

이외에도 청렴자기학습 팝업교육, 청렴이음 한마당 추진 시 다양한 

콘텐츠로 「갑질zero인천」을 전개하고, 갑질 피해 신고센터 운영을 

활성화해 제보된 사항에 대해 엄중한 조사와 처리, 무관용 원칙 적용, 

신고자보호 및 2차 피해 예방을 하도록 할 방침이다. 

김인수 시 감사관은 “갑질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조직과 사회의 문

제로, 세대 간의 생각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것은 갑질 근절의 시작이 

될 것”이라며 “공무원 노조 등과 함께 일하기 좋은 조직문화 개선

을 위해 협업해 나갈 계획”이라고 밝혔다.


